
원더ㆍ서울플란트 소개서 

 

안녕하세요. 저희는 원더플란트, 서울플란트치과 가족입니다.  

몇 달 뒤면 정식 면허를 가진 치과위생사가 되시고, 또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을 

가지신 선생님께서 진로 고민을 하실 때 조금이나마 그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먼저 

인사드립니다. 

간단히 저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저희 원더, 서울플란트치과는 2016년 서울시 노원구에 

서울플란트치과로 첫 개설하였으며, 개원 이후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 으뜸가는 기술력으로 

많은 환자분들에게 호평을 받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해왔습니다. 2018년 임플란트 보

철에 대한 재료 및 기술력에 관한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전속 기공소를 개설하였습니다. 그 

이후로 타 치과와는 차별되는 오스템 정품 커스텀 어버트먼트, 국산 지르코니아 재료 사용

을 고수하고 있으며, 임플란트 보철 디자인만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기공실장님들께서 상주

하시어 단순 임플란트 뿐 아니라 전체 임플란트 치료에 강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이에 

만족하시는 환자분들의 만족에 답하고자 2019년 서울시 강북구에 원더플란트치과를 개설

했고, 같은 해 진료 선생님들의 복지와 진료지원에 대해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 하고자 ㈜

원더플컨설팅 법인을 발족하여 선생님들의 진료와 복지수준 향상에 신속하게 대응하려 노

력하고 있습니다.  

저희 원더, 서울플란트치과에 대한 장점을, 크게 진료적인 측면, 학술적인 측면, 복지에 대

한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 

1. 진료적인 측면.  

저희 원더, 서울플란트치과는 임플란트 치료에 특화된 치과입니다. 다양한 임상 케

이스를 통해 임플란트 치료에 집중적으로 수련할 수 있으며, 그에 동반되는 방사선 



촬영 노하우, 인상기법, 수술 및 보철치료 전반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

습니다. 또한 교정 치료에 있어서도 임플란트 치료와 동반되는 경우, 혹은 단독 교

정 진료를 진행하시는 교정 전문의 원장님께서 계시므로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실 

수 있습니다. 초년차 선생님들께서 관심있어하시는 보철 인상, 임시크라운 제작 등

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 

2. 학술적인 측면.  

저희 원더, 서울플란트치과는 진료 전반의 이론편, 담당 원장님의 술기편에 관한 

매뉴얼이 있어 진료에 참가하실 때 기초 이론과 임상 술기에 관한 양측면 모두의 

학습이 가능합니다. 기간별로 학습 스케줄이 있어 임상 술기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

들께서도 차근차근 배워가실 수 있고, 1:1 멘토멘티제를 통해 궁금증이 생기는 부

분은 별도로 보충수업이 가능합니다. 또한 진료실 & 기공실 컨퍼런스를 통해 임플

란트 치료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, 진료팀, 기공실 상호간의 소통에 

있어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 

3. 복지 

저희 원더, 서울플란트치과는 합리적인 진료시간을 추구합니다. 오전 진료를 10시

에 시작, 오후 진료 마감은 6시반으로 하여 근무시간을 타 치과보다 30분 줄여 일

할 때는 집중력있게 일하고, 쉴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합니다. 또한 연장근무는 거

의 없는 편으로, work and life balance를 보장하고자 합니다. 기숙사가 필요한 경

우 1인 1실의 원룸을 제공하고 있으며, 기타 자세한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  

 

# 복지사항 : 원룸 제공(1인1실), 4대보험 전액지원, 연차 정책: 1개월 만근 시  연차 1일 

발생, 퇴직금 별도 지급, 소독 이모님 상주, 전자차트 사용, 생일케익 및 축하금 지급, 생

일 반차 제공, 장기근속수당 1년 단위로 발생, 장기근속자 해외여행, 격주 수요일 점심식사 



맛집 탐방, 식대 제공, 청년내일채움공제 가능, 본인 및 가족 지인 치과진료비 지원, 본인

의 경우 기공료만 부담하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. 

 

환절기에 면허 시험준비만으로도 바쁘실텐데 COVID19까지 겹친 상황에서 쉽지 않은 하루

하루를 보내시는 선생님들께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. 저희 원더, 서울플란트치과

와 함께하셔서 즐거운 치과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.  

 

 

원더, 서울플란트치과 일동. 


